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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경제가 세분화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이루는 인구 집단의 성
격과 문화도 점점 다차원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공간을 둘
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공간
은 그 자체로 ‘공공’의 의미를 가지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도시 공간의 이용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
된 논의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
안 도시공간의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던 집단의 입장에서 도시환경을 이
용함에 있어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의 유형을 정리해보
고자 함에 있다.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 양육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시기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유모차 보행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계획분야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친화환경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장애인과 노인들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에 대한 논의는 오성훈 외
(2015)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실외에서도 육아활동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이 증가하
고 있다. 외출 활동에 있어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유모차 보행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물
리적 환경은 적절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양육자들이 이에 대
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실제로 많은 영유아 양육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외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평균 주 3회 이상, 그리고 근린생활권
내에서의 활동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외출은 ‘외출’
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외출을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 스트레
스를 해소 하였고 실내에서 지내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위안
- ii -
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모차를 이용했을 시 열악한 보행
환경으로 인해 실외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
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사이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유모차 동반 외출 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평탄치 않은 보도의
질, 둔 턱,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 일반인들의 이해와 배려심 부족 등이
며 유모차 보행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출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며 나
아가 유모차 동반 외출 시의 열악한 상황이 육아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
시키기도 하였다. 2009년 소비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는 유
모차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았으나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외에서의 낙상사고, 충돌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양육자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이자 실외 활동
이 영유아와 양육자 모두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열악한 유모차 보행환경으로 인해 실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즐
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모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주요어 : 근린생활권, 보행환경,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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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발간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경우 성인 남성
보다 신체 활동률이 낮고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의 경험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같은 여성 인구군 중에서도 20~40대 여성의 스트레스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들이 성인 남성들보다 신체 활동률이 낮고 스트레스 인지
율이 높은 이유는 가정 내 가사일의 전담자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현실
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사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제한적인
활동 반경 범위, 개인을 위한 시간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여건이 신체활
동의 저조와 높은 스트레스로 이어진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영유아 양
육자들이 경험하는 고독감, 자기무력감,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담감 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자들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담하는 현실은 영유아 양육자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오히려 실내에서의 장시간 생활로 인해 영유
아 양육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영
유아 자녀를 가진 양육자들은 외출 시 유모차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에는 불편한 점이 많으며 유모차 통행환
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행환경’의 경우,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보도이동만족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보도 이용 만족도는 68점,
보행약자1)는 53점으로 일반인과 보행약자의 보행이동만족도에는 격차가
1) 보행약자란 보행 시 이동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보행자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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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유모차 안전사고에 따
르면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41.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유모차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유모차 자체의 상품 불량
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았으나 실외에서의 유모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외에서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신체발달이 미성숙한
영유아의 장래 신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가 요한
다고 볼 수 있다.
근린생활권은 영유아 양육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활동하는
공간임에 반해 보행환경, 건물 및 시설 등의 설계가 일반인의 척도에 맞
추어져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를 포함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외출 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일반인은 인지
하기 힘들다. 또한 다양한 육아 관련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모차를 이
용한 외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
환경 및 통행환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모차를 이용
하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로 영유아 양육자들의
보행활동의 빈도와 목적, 보행형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여 유모차 이용
자들의 보행활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인식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양육자들은 실외활동을 하는가?
영유아 양육자는 실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이 본 논문의 전
제이며 영유아 양육자가 실외활동을 함에 있어 도시 환경이 얼마나 제대
로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영유아 양
육자의 실외활동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영유아 양육자들의 하루 일
과를 통해 하루 24시간 동안 실내와 실외에서 각각 보내는 시간의 비율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기회가 어느 정도이며
산부 그리고 영유아 양육자가 이에 해당한다. 영유아 양육자의 경우 보행약자 중에서 노약자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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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자에게 실외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지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근린주거지내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활동의 특징과 실외활동이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영유아 양유가 실외활동의 특징은 무엇이며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파악하는 것은 영유아 양육자가 실외 활동의 목적을 파악하고 실제적으
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의 유모차 통행환경을 파악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영유아 양육자가 도시환경에서 겪는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도시 공간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도시공간의 이용을 살펴보고
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앞 단계에서 유모차를 동반한 실외활동의 유형
을 도출하고 각 시설이 근린생활권내에 배치되어 있는지, 근린생활권내
에서의 접근성을 통행환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도시 공간에서 논외로 여겨졌던 집단의 입장에서 도
시환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관찰의 대상은 영유아 양육자이며 이
시기 영유아 양육자들이 외출 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유모차의 통행환
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과거에 비해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육아 관련 시설이 증가하면서 많은 양육자들이 실외에서
외부활동을 즐기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의 환경의 그들의 실외활동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 양육자가 유모차 동반 외출 시
경험하는 보행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유모차
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 양육자이며 공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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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영유아 양육자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근린생활권으로
선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근린생활권이며 근린생활권에서의 보행활동
을 중심으로 한 통행활동을 살펴본다.
유모차 이용자들이 유모차를 동반할 시 자주 방문하는 장소와 외출
목적을 알아보았고 각각의 장소와 외출목적에 따른 근린생활권내 서비스
시설을 선정하여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행환경을 살펴보기에 앞
서 유모차 이용자의 통행의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통행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2번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별도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
집된 자료의 결과에서 통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논문의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논문의 이론
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은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내외의 연
구 자료, 단행본, 통계 자료, 학위 논문, 정부에서 발행한 연간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유모차 통행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활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외
활동의 유형별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영유아 양육자 집단의 실외활동의 유형과 유모차 통행환경을 알아
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영유아 양육아의 외출 활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영유
아 양육자의 실외활동의 목적과 유형, 유모차 동반 외출 시 경험하는 어
려운 점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설문지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외
활동의 유형별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참여 관찰을 통해 유모차 통행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을 남겼다. 대상지의 공간의 범위는 육아여성들
이 외출 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근린주구단위로 한정하였다. 유모차 외출의 목적에 따라 여가형, 목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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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선호 보행환경, 보행경로의 특징을
파악한다. 실제 영유아 양육자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 조
사, 참여 관찰, 심층인터뷰의 방법을 적용하고 기술, 사진 및 동영상 촬
영을 통해 기록을 남겼다. 유모차 보행시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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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본론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통계청, 국민건강통계자료,
학회 논문, 연구 보고서
↓ ↓




실외 보행활동 가능 시간
1차 설문조사
유모차 이용자의 특징 및






각 이용시설의 방문 횟수,
이동소요시간, 이동 수단 등을
포함한 보행환경 조사
조사지역 현황 파악
조사지역의 유모차 보행활동의 특징
조사지역의 유모차 보행환경 분석
▼
결론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향후과제
표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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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1. 이론적 배경
1) 근린생활권의 개념
생활권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노춘희(1981)는 주민이 그들의 생
활단위 부근에서 쾌적하고 적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공시
설과 생활여건을 포용하는 지역이라고 하였으며 이강제(1999)는 주거지
의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집단지로서 거주자들이 다른 장소와는 뚜렷하
게 구별된 어떤 장소에 살고 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권역, 김보아
(2005)는 생활권이란 개인 또는 인간집단의 일상생활의 활동이 파급되어
교류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공간적인 의미에서 개개 시민의 생활
행동영역의 집약적인 공간이며 자연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기 완결적인
일체성을 가지는 생활권 및 지역경제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오병록
(2007)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
며 이는 생활권이 도시계획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권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
는 보이고 있지만 위의 내용들을 통합하여 보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편익시설들이 근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적 권역 안
에 있으며 거주 사람들이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볼
수 있다.
근린생활권의 개념은 미국 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시작한다. 근
린주구이론이란 당시 무질서하게 계획된 주거생활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무관심한 도시민들의 사회적 교류관계를 유도하며, 공동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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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생활권시설 분류
식을 증진시키고, 지역적 애착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주거단지 설계
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박병주, 2004; 이진원, 1996). 근린
주구이론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여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었고 한국
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함께 하나의 계획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생활권은 그 규모에 따라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나누어
진다. 생활권에서의 규모란 공간적 이용 반경 범위를 뜻하는데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의 지형적 여건과 주거지의 형성 요인 등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로 지준으로 생활권의 범위를 구분 짓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공간적 기준 대진 생활권에서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생활권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시설의 위계에 따른 생
활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박병주 외, 2004, 개정 도시계획 형설출판사,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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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
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바. 지역자치센터, 파술소, 지구
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
소, 공공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
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
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
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
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소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
가. 극장, 영화관 등의 공연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나. 교회, 성당, 사찰과 같은 종
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다.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통게임제공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등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당구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하. 금융업소, 사무도 등 일반 업
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자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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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면서 주빈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정의2)하고 위계
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각각 용
도별 건축 설계시 면적에 대한 지침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
면, 근린생활시설은 규모와 면적에 따라 위계가 나누어지며 위계가 올라
갈수록 시설의 기능이 복합적이고 이용자의 범위 또한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보행환경에 대한 개념
보행은 ‘걷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다. ‘걷는 행위’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지만 도시계획분야에서 주요
논의로 이루어지는 보행공간은 실외이며 특히 가로공간에서의 보행활동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가로는 ‘이동’이 일어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여 주고,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며,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행을 하는 동안
인간은 가로환경 뿐 아니라, 걸어갈 목적지까지의 거리 및 경로탐색, 가
로의 네트워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Moudon, A. V. et al., 2003). 또한 보행이 위험한 환경에
서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며 반대로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
는 곳에서는 걸으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또는 걸으면서 명상에 잠기
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행활동이 인간의 신체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성인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2) 토지이용 용어사전, 국토교통부 (검색일: 201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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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박소현 외, 2008).
이러한 의미에서 보행환경을 고려할 시에 이동의 편리성도 중요하지
만 보행을 하면서 심리상태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즉, 보행환경이란 단순히 보도, 차도, 건물 등으로 이
루어진 가로 주변 환경이 아니라 지역 내의 근린시설의 종류, 주거 밀도
등의 도시형태 특성이나 가로의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
합적인 범위에서 살펴봐야 하며 보행환경을 이루는 요소는 이러한 통합
적인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다(오성훈·
남궁지희, 2009). 또한 무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
에 보행공간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 보행공간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보행공간의 너비나 면적, 건물 배치, 보행자의 편의성
과 쾌적성, 보행공간의 심미성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오성훈·남궁지희,
2011; 편집 인용)3).
보행친화적인 보행환경의 첫 번째 요건은 ‘잘 정비’된 보도이다. 잘
정비된 도로란 보행활동을 할 시 신체에 무리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된 도로를 말한다. 보도 표면의 평탄성, 보도 포장의 재료, 보도의
폭, 보도와 차도의 분리 또는 완충공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요
건은 보행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보도의 연결성이다.
보행활동의 지속성이란 보행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태를 의미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요인은 하천, 철도,
대규모 산업시설, 간선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과 횡단보도에서의 긴 대기
시간, 자동차의 보도 진입등이 이에 해당된다. 목적지까지의 근접성이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정 반경 이
내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보행 목적지의 종류와 개수를 의미하기도 한
다. 또한 보행자가 보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주변의 경관의 연속성도 보
행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또한 목적지가지의 거리도 보행
3) 오성훈·남중지희, ‘보행도시: 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 조건’, 2011, 건축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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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으로 보행친화적은 환경을 평가하는
항목은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심미성에 있다.
잘 정비된 보행환경의 중요성은 ‘외부환경과의 접촉’의 가장 기본적
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활동이 많은 도시는 활력이 차다. 이러
한 가로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많은 도시계획가들은 가로에서의 보행
활동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가로는 결국 모든 장소와 연결되어 있고 연결을 지어주는 매개체라는 점
에서 보행환경은
2. 근린생활권 내 보행활동과 관련된 논의들
1) 근린생활권 내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토지이용용도에 따른 보행활동에 대한 논의
토지이용은 근린생활권 내 주민들의 보행 및 통행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토지이용이란 평면적인 토지공간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제반 활동들을 미리 가늠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계획 작업이다4). 토지이용계획에서 고려되는 배치시설은 주거시설, 상업
시설, 공업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이며 이와 같은 시설들의 배치와
밀도는 통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기능으로서의 의미가 높은 근린생
활권 내에서는 토지의 이용이 복합적으로 이용될 때에 통행활동을 유발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환·안건혁(2008a)은 서울시 12개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 주거 밀도가 높을수록 비주거용도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에 보행활동이 감소하며 이는 보행 및 통행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이 혼합된 토지이용이 증가할수
4)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6, 243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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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행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연구결
과에서는 주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밀도가 높을수록
보행활동과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세대·연립주택 지역의 보
행환경이 열악하며 해당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밝혔다.
최이명(2013)은 주거지역내에서의 주거 유형에 따른 보행활동의 특
성을 GPS를 활용하여 보행경로 추적과 보행패턴의 분석을 통한 실증적
방법으로 증명하였다. 단독·다세대 주택지역과 고층아파트가 입지되어
있는 주거형태에 따라 보행활동의 영역과 패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아파트 단지일 경우 대체로 보행영역이 좁고 보행패턴이 단
순한 반면 단독·다세대 주택지의 경우 보행역영이 넓고 패턴이 보행 이
동 패턴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영 외 4(2015)는 토지이용 유형별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에서 토지이용을 주거·상업·공업·녹지용도로 나
눈 뒤, 토지이용간의 혼합도에 따라 K-평균군집 분석을 통해 그룹화 하
여 토지이용에 따른 보행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대중교통 및 서비스 시설, 보행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보행환경의 보도 폭원은 토지이용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행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가 한국의 근린생활권 내 보행통행환경에 대한 연구였다면
해외의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편, Doescher et al.(2014)은 미국의 지방 소도시(rural small U.S.
town)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주거용도와 제조업 용도
(manufacturing land use)의 토지이용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보행활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서 그동안 대도시에서 보행통행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되어왔던 토지용도의 혼합이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도 보행통행활동의 유발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상업시설 이
외의 다른 용도의 토지 이용도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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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 보행환경과 보행연계성, 시설 접근성이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
통행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장소까지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
행환경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보행가로의 연계성, 이용 시설로의 접근성,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동(보행)활동 등을 들 수 있고 세부항목으로는 교
차로수, 가로의 조직 형태, 이동 거리, 경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경환 et al.(2007b)은 서울시 40개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가로환경
이 지역 주민의 보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결과 근린공원
및 지하철역, 하천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교차로수와 가로의 연계성이 높
을수록 개인의 보행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가로환경 중에서 보도면의 경사도는 보행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 사는 주민일수록 보행 시간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정우 외(2015)는 가로유형의 물리적 환경특성과 보행량 간의 연관
성을 시간대별ㆍ요일별 활동패턴을 통해 분석하였고 결과 업무위주의 상
업가로구역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분리와 대중교통이용시설의 접근성이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중심가로의 결루 가로
체계와 보행편의시설이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위주의 가로에서는
토지이용의 혼합도가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thworth·Owens(1993)는 미국의 8개 도시의 사례조사를 통해 격
자형 가로 패턴이 다른 형태의 가로에 비해 블록수와 교차로수, 목적지
사이의 접근로수가 많아 가로의 연계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격자형 가로
패턴으로 이루어진 근린이 보행친화적인 근린 형태라고 보았다.
이경환(2013)은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시설접근성이 통근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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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분석결과 근린의 주거 밀도와 토지이용혼합도가 높고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의 보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행접근성이 높을수록 자가용 대
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보행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보행을 선택할 보행권의 범위는 432
~ 525m의 거리로 산정되었다.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은 성현곤 외(2014)의 연구에서도 보행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9개의 근린환경의 특성 중에
서 지하철 접근성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나면 보행활동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전체적 보행활동량의 자체를 증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의 특성이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행통행활동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최종교육경
험기관, 소득, 자동차 소유 여부, 자녀 등의 개인정보가 변수요인으로 활
용되면서 개인의 성향이 보행통행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얻고 있다(Handy et al,, 2006; Lee et al., 2006; Boarnet el al., 2008;
최이명 2013 재인용). 개인의 특징에 따른 보행활동에 미치는 연구와 요
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현곤 외(2011) 서울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의 사회경제
적 특성이 보행활동량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조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고, 관리·전문직보다는 사무·행적직과 서비스·판매직종일 경우
보행활동량이 더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연구(2014)에서 근린의 물
리적 환경과 개인의 보행활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개인
의 소득수준, 직업, 주택유형 등에 따른 유형 지표들과 근린의 물리적 환
경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보행활동시간과 연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결과,
5) 이 논문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르고 있으나 본 논의에서는 대중교통시설의 보행 
접근성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논문은 참고문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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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보행활동시간은 거주민의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서 사람
들의 보행활동량에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재고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기 외(2014)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연령대에 따른 보행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보도폭과 보행특화거
리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보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났으며 특히 보도폭의 경우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보
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으
로의 접근성은 40대·50대·60대에서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20대·30대의 경우에는 공원보다 업무시설과 관련한 물리적
환경이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각 나라의 사회·경제·문화의 차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특징을 분류
하는 방법은 상이하나 크게 연령, 성별, 소득, 학력에 따라 개인의 특징
을 분석하고 있으며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학력이 높
고 소득이 높고 보행친화적인 도시환경은 보행활동의 빈도수와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근린생활권 내 보행활동의 특성
근린생활권 내에서의 보행활동의 특성이란 보행활동의 목적, 보행수
단, 보행소요 시간, 보행 거리 등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이다.
모창환 외 3(2011)은 여성의 경우 근린생활권에서 남성보다 도보를
이용한 이동이 잦으며 이동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단거리 통행의 빈도가 높고 승용차를 이용할 시에는 남성보다
이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보를 통한 통행이 주를 이루고 있
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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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곤 외(2014)는 생활시간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보행활동의
유형을 이동목적과 여가목적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지표화 한 뒤, 다
수준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보행통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요일,
개인, 가구의 속성으로 나누고 이동과 여가목적의 보행활동의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가목적형 보행통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개인의 속성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동수단으로서의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속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과 거
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추상호(2008)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친교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통행 활동
이 많았으나 남성 고령자의 경우 여전히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비
율이 여성 고령자보다 높아 통근형 통행이 높게 나타나 남녀의 통행 목
적에는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통행수단으로
는 보행이 47%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을 제외한 수단으로
는 버스(21.9%), 승용차(19.4%)로 나타났으면 기타 통행 수단을 제외하
고 나면 지하철·철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 고령자는 대체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였고 남성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은
통행 수단을 이용하였다. 통행 거리는 4km이하의 경우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고 그 중 1km이하의 통행량이 1km 이하에서의 통행활동이 전
체의 60%를 차지하였고 통행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30분 이내의 단거리 통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대식(2010)은 경산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행특성 및 통
행수단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통행 목
6)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통행유형 외에도 통행 활동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되
었는데 여성들은 대중 교통 이용시 신체 및 이용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임신 또는 유아 동반과 같은 성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모차를 이용한 외출 시 불편한 점으로는 울퉁불퉁한 노면
(47.6%), 계단 이용(24.8%), 대중 교통 이용(15.1%), 도로의 턱(9.1%)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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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복지관 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 동반자와 임산부의
경우에는 병원과 의원 방문이 높았다. 통행 수단으로는 버스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고 동지역 거누자
보다 읍·면 지역의 거주자일수록 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의 빈도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주 4~5회, 영·유아 동반자와 임산부의
경우 주 2~3회, 장애인의 경우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국 외(2016)는 목적별 보행의 유형을 통근통학과 여가통행(쇼핑,
여가 등), 비목적 여가통행(운동, 산책 등)으로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
따른 보행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적으로 통근통학 목적일 때의 보행활동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행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목적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통근통행이 목적일 경우,
3. 근린생활권 내 유모차 이용자에 대한 논의
1) 근린생활권 내 유모차 이용자의 통행활동의 공간적 상관성
영유아 양육자 집단의 공간적 범위를 다룬 연구에서 영유아 양육자
들의 행동반경은 주거환경과 밀착되어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유아 양육자가 근린생활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요인으로 1960년대 후반 이후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도시공간이
가정과 임금노동의 세계로 분할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가정 내에서 가
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물리적 공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Allen & Crow, 1989; Mackenzie & Rose, Madigan & Munro;
1991). 1960년대부터 여성지리학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환경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공간 분리 현상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산업화가 발달하고 자분주의체제가 견고해져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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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자녀의 양육 및 가사일과 생계를 위한 노동은 분리되기 시
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는 전담자는 공공의 영역
에서, 가정에서 가사일과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전담자는 사적인 영역
인 집과 그 주변으로 하는 지역으로 주요 공간적 범위가 되었다는 것이
다.
주거근린지역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
으로 보인다. 김현미(2008)는 자녀를 가진 여성이 도시공간에 분포하는 시설
로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에서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일수록 접근성 공
간의 영역이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만 도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가사와 자녀의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양육자에게는 장
거리 이동이 오히려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린생활권내에서
의 영유아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수요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근린생활권 내 유모차 이용자들의 이용시설에 대한 연구
근린생활권내 유모차 이용자들의 이용시설에 대한 연구는 근린생활
권내 육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이주림(2014)은
근린생활권내에서의 육아관련 인프라 시설의 미흡을 들어 지역차원에서
의 물리적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생활권내의 육아인프라 시설
이 영유아 부모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주림은 영유아 양육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각 시설에 대한 양육자






어린이집 일반적인 어린이집 기능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으로 인식)
유치원
만 3~5세 영유아의 선택적 취원 가능
시설
양육지원환경
보육정보센터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영유아플라자
놀이공간, 도서관, 시간제 보육실 등
양육지원 및 다양한 육아 서비스 제공
공원·녹지환경
공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픈 스
페이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어린이공원 어린이를 위한 실외 놀이공간
녹지 쾌적한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변수
문화환경
장난감 도서관 무료 장난감 대여
공공 어린이 도서관
아동도서 대여 및 책 읽어주기 등 서
비스 제공
지역문화복지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저렴한 비용
으로 제공
의료환경
종합병원 대생활권의 의료 서비스
병·의원 소생활권의 의료 서비스
소아청소년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보건소 공공의료 수준
표 2-2 육아 관련 생활인프라 시설 분류
자료: 이주림(2014), 주거 생활권의 육아환경 평가체계 및 영유아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영유아 부모의 삶의 질에 경제적인 요인보다 생활권내의 인프라 시
설이 끼치는 영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프라 시설 내에서도 영
유아와 관련된 시설보다는 일상적인 편의시설의 인프라 시설이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영유아 관련
인프라 시설이 영유아의 보육 시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영유아
양육자 집단의 요구에 수응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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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이에 대해 다세
대·다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생활인프라 시설의 부족에 따른 이용의 만족
도가 커진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생활인
프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4. 유모차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 현황
1) 유모차 보행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오성훈 외 2명(2015)이 발표한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 시 보행환경만
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보행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의 당위성이 법적으로 제
정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디자인정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유모차 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보행환경의 요인과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활동반경의
공간적 제한이 유모차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양육자에게 어떠한 스트
레스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다. 약 3개월간의 온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유모차 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유모차 동반 외출의 어려
움으로 인한 외출의 빈도수와, 이동수단의 변화, 유모차 이용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유모차 동반
외출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52에 불과한 매우 낮은 점수 결과가 나왔
다. 유모차 동반 보행 이후의 변화로는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출산
후 유모차 보행의 어려움으로 출산 전보다 차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났
으며 차량을 통한 이동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보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육아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는 어떠한






· 유모차를 통한 육아법
· 해외에서의 유모차를 끄는 여성에 대한 묘사
1950년 ~ 1970년
· 유모차 수요의 증가
· 안전한 유모차 구입요령
· 외출을 나온 양육 여성들을 위해 유모차 대여 서비스
실시(신세계 백화점, 창경원 야간 벚꽃놀이)
·국내 최초 유모차 제조업체에 대한 소개
1970년 ~ 1990년
· 지하철역 이용시 유모차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
· 유모차를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인식하기 시작
· 유모차 보행환경개선 해외 사례 소개
· 보행환경의 열악함과 함께 유모차 보행환경의 개선의
노력
1990년 ~ 2010년
· 1996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이 실시된 이후
유모차 이용 보행자의 이동 증진을 위한 각 종 법령
시행




· SNS와 개인 블로그를 통한 유모차 통행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알리기 시작
· 유모차 보행환경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유모차
걷기 대회와 같은 캠페인이 매년 개최(부산, 서울, 대구,
천안 등)
표 2-3 유모차 보행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모차는 영유아를 동반하여 외출하는 양육자에게는 필수적인 물품
이라는 점에서 유모차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변화를 통해 유모차 통행환
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천과정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신문기사, 연구
보고서 인터넷 검색 자료, 개인 블로거를 참고하였다.
자료: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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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소개되었고 언제부터 소비가 되었는지
에 대한 정확한 시기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소
개된 것으로 예상된다. 192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사를 살펴본 결
과 유모차와 관련된 이슈로는 유모차를 통한 육아법, 서구 사회에서의
유모차 육아 문화, 유모차 안전 사고, 유모차 외출에 대한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926년 동아일보에서는 유년감에서 여수(女囚)가 낳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형무소에서 유모차 100대를 구입했다는 기사를 통
해서도 그 당시부터 한국사회에서 유모차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유모차와 관련된 신문기사는 1926년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기
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성들의 풍경, 유모차를 통한 신식 육아법, 유
모차 충돌 사고, 유모차 안전 사고, 유모차를 사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이
야기 등 유모차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기사를 담고 있으며 유모차의 안
전 사고 또는 유모차 보행의 어려움 보다는 신문물로서의 유모차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2-1 신문기사 자료
자료: 1932년 10월 9일 동아일보 5면
1926년부터 1965년 사이에는 유모차를 끄는 풍경에 대한 소개와 유
모차를 통한 육아방법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었다면 1966년 국민 가계
- 24 -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유모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는 기사와 함께 유모차의 가격, 유모차의 구입하는 요령, 영유아의 연령
에 따른 유모차의 사용법, 유모차의 안전성, 유모차의 활용성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서울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최초로 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실시
했으며 창경원 야간벚꽃놀이를 위해 방문한 양육자를 위해 유모차를 상
비했다는 기사를 통해 유모차는 실외활동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2 신문기사 자료
자료: 1969년 8월 20일 매일경제
유모차의 통행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1971년 9월 24일
경향신문 사회면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갈현동(현재는
서울시 은평구)의 주부는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양택식 시장에게 도로
정비를 위해 깔린 자갈이 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해 방치됨으로써 거리에
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것과 유모차를 끄는데 불편함으로
속히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거나 자갈을 치워달라는 내용을 신문을 통해
서울시장에 민원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71년 4월 24일 동아일
보의 유모차를 끌고 선거유세를 나왔다는 기사를 통해 이 당시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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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외출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유모차가 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 9월 16일 한겨레 신문에는 서초구에
사는 한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하나인 지하철에 계단이 많아
서 노약자, 장애자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다는 의견
과 함께 소외층을 고려한 교통설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늘어나는 유모
차의 수요에 따라 한국에서는 남일공업사가 한국 최초로 유모차를 생산
하였으며 유모차의 구입요령, 사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리기도 하여
한국에서의 유모차의 소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유모차를
고려한 보행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신문기사 자료
자료: 1971년 9월 24일 경향신문
1978년에 7월 11일 경향신문에서는 정부(내무부)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 도로경계석을 낮춰 차도와 경사도를 이루도록 하여 휠체어를 이용
하는 지체부자유자와 리어카 통행, 유모차의 통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도시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1980년 6월 12일 경향신
문에도 서울시가 학교, 병원 등 대부분의 건물이나 공공시설물의 문턱을
낮추어 휠체어, 신체부자유자, 노약자 또는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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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라는 신문 기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유모차 통행환경에 대한 기사는 1996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1996년은 한국에서 보행가로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인 이슈가 된 해이다. 한국 도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시민사회
를 중심으로 대두되면서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그리고 유모차 보행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특히 장애자나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들에게
는 도로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있다(한겨레)”고 보행환경의 열악함
에 대한 기사와 사설이 실렸다.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시작된 지 20년
이 지났지만 여전히 휠체어 또는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용
자에게는 보행환경이 열악한 편이며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자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유모차 보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차원에서 유모차 통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고 있다. 부산시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유모차 걷기
대회는 이후 서울, 대구 등 각지에서 시의 후원아래 시행되고 있다. 매년
유모차 통행환경과 육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캠페인을 개최하
고 있으며 두 도시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유모차 보행환경 개선을 위
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2-4 유모차 걷기대회 캠페인





:낮은 조도로 인한 어두운 보행가로 높은 담
장과 도로변 주차 차량으로 인한 막힌 시야,
국지성 돌풍을 유발하는 고층 건물, 성을 상
품화하는 광고물, 오토바이 주행
·교통 서비스
:급출발하는 대중 버스, 횡당보도에서의 짧은
신호 체계
·범죄와 관련된 위험
:늦은 귀가길 위험한 택시 및 골목길 CCTV
미설치, 치안 및 방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시설 이용의 불편함
· 유모차를 동반하는 보행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짐이 많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넒은 공간과 짧은 동선이 요구됨
· 유모차의 경우 양손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
에 시설 진입구에 자동문이 없는 경우 시설의
출입에 어려움을 가지게 됨
· 높은 단차의 계단 및 승강장에서처럼 공공
건물 등에서 편의성 미비
· 보도가 평평하지 않아 유모차를 끌고 다니
표 2-4 유모차 이용자가 경험하는 불편요소
2) 유모차 보행환경의 정책 현황
여성부에서는 200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
구보고서에서 영유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도시 환경
에서의 어려움을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
감과 자기 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의 감소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위축감,
영유아 돌봄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취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고
민,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하면서 자녀와 함께 외출하기에 불편한 환경,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을 도시 환경의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도시 환경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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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불편
· 대중교통의 이용시 저상버스의 도입이 시급
사회적 돌봄 시설의 부족
· 유아와 함께 다니기 힘든 어려운 환경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자기계발
이 어려움 점, 일과 가정의 병행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
· 자녀에 맞는 보육시설 선택의 어려움, 일정
하지 퇴근시간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에 맞추기 어려움
도시환경의 쾌적성의 미비
·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공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모유수유실의 청결 상태
· 공원 및 녹지의 부족으로 대기오렴 등 건강
위험
출처: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연구 32pp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1) 법
유모차 통행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부터 인식되어져 왔지만 법으
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제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유모
차를 동반한 보행자는 한국에서 교통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7) ‘교통약자’
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8) 교통약자를 다루고 있는 법
률은 그 범위와 대상이 다양하나 보행 및 보행환경과 관련된 법령을 추
출하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3개의
법령으로 간추릴 수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법으
로 제정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를 보행자로 분류함으로써 유모
차 역시 보행자의 한 일원으로 보행권의 보장과 안전을 받아야함을 명시
하고 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7)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를 전동 휠체어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약자로 분류 할 수 있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정의) 
- 29 -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이용 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
지 증진에 이바지해야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항목으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이동편의시설이라 명명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보행환경, 저상버스의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
과 개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이동편의시설의 하나로 언급하며 영유아를 동반한 이동을 고
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당보도, 보행자전용도
로 등 보행자 길로 분류된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보행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영유아 동반 빈도가 높은 지역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지침을 정리하였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등이 편
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절차와 심사, 기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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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
자료: 법제처(검색일시: 2016년)
(2) 제도
현재 한국에서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의
법령들이 보행가로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대한 법률이라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시설과 건축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공신력 있는 기관9)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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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
들을 위해 개별 시설물·지역으로의 접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법적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에 관한 규칙」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건축물,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시설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건물(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이다.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는 한국에서 교통
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10) 인증의 신청은 건축물·시설의 소유자가 하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진다. 예비인증은 건축물·시설이
완공되기 전으로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을 등을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
어지고 이후 개별시설이 완공된 후 본인증 심사가 시작된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절차상 큰 차이는 없지만 예비인증을 받아야만 본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본인증 시에는 현장방문이 추가되며 인증소요기간은 건축
물·시설마다 상이하다. 예비인증을 받고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 세 등급(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
으로 나누어지며 인증을 받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
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사항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무장애시설로
홍보를 할 수 있다. 인증제도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이래로 매해 인증
을 받고 있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인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전남, 경기로 나타났다.
9)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인증기관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하며 인증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10)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를 전동 휠체어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20세이상 30세미만 140 6.47
표 3-1 영유아 자녀의 가구대표 연령
Ⅲ. 예비조사
1. 유모차 이용자의 인구군에 대한 예비조사
영유아 양육자의 일상생활을 통해 생활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영유아
양육자 집단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유아 양육
자가 하루 24시간동안 얼마나 외부와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 하루에 몇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어느 시간대에 외출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통계청의 영유아 양육자의 평균생활시간조사와 개인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영유아 양육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를 두고 있는
가구자는 총 2,163천명이며 가구대표의 연령은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이 가장 많은 비율(64.58%) 차지하고 있고 가구대표의 성별은 남성이
1,075천명, 여성이 1,087천명으로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가구대표의 성별
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있
는 가구 중 취직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주는 2,081천명으로 이중 860천명
이 맞벌이가구이며 1,221천명이 비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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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40세미만 1,397 64.58
40세이상 50세미만 487 22.51
50세이상 60세미만 57 2.63







자료: 통계청, 연구자 재구성
2) 영유아 양육자의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이란 사람(개인 또는 집단)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용어로써 어떠한 활동에 시간을 분배하고 있
는가를 조사함으로써 생활시간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생활시간
을 조사함으로써 대상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 또는 한 집단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영유아 양육자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자료
를 구하기 쉽지 않았으나 영유아 양육자가 가사와 육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분배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영유아 양육자의 자녀의 유무
에 따른 가사업무의 시간 할애시간과 영유아 자녀의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 유무에 따른 시간 할애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영유아의 유무에 따른 기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
해 활용하였고 두 번째 자료는 영유아 양육자의 영유아 돌봄 기관의 이
용에 따른 가사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
다.
먼저 영유아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사업무 시간배분은 다음과 같다.
자료는 2014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자료이다. 조사대상은 전
국의 12,000가구로 표본수는 약 2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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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성인 기혼 남녀의 경우 그렇
지 않은 성인 기혼 남녀보다 가사노동에 102분을, 수면에 11분을 더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유형에 따른 평균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성인 기혼 남녀는 수입노동, 가사노동과 같은 의무
적 활동시간에 118분을 더 할애하고 개인의 여가시간은 110분을 적게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원 돌보기에는 124분으로 가사 노
동 시간이 235분임을 고려할 때 가구 및 가구원 돌보기 활동이 가사 노
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남
성보다 3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다. 수면과 수입노동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기다 개인생활, TV시청 등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
간을 활용하였다.
남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성인 남성은 가정과 육아에 소비하
는 시간이 평균 73분, 성인 여성의 경우 일일 평균 204.5분으로 나타났고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가사와 육아에 약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가구원
을 돌보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보면 기혼 남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
을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가족 및 가구원에 돌보는 시간이 많았으며 반
대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
우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 남녀사이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가사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 및 가구원을 돌보는 일에 있어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여성의 시간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은 취직활
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육아와 가사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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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자녀 있음(A) 미취학자녀 없음(B)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필수생활시간 663 663 662 670 672 668
수면 481 474 488 470 471 468
식사 및 간식 119 121 116 121 125 117
기타 개인유지1 63 69 58 80 75 84
의무생활시간 578 574 581 460 450 472
일(수입노동) 234 304 99 226 291 169
가사노동 234 79 577 133 46 112
가정관리 111 29 196 120 40 193
가족 및
가구원돌보기
124 50 201 13 6 19
학습 5 5 4 4 3 5
이동 104 126 81 97 110 86
여가생활시간 199 203 197 309 319 300
교제 34 31 38 42 36 47
미디어 이용 99 101 97 162 174 152
실시간 방송(TV) 80 81 79 143 142 139
종교․문화․스포츠 26 26 25 53 54 51
스포츠 및 레포츠 16 18 14 37 44 30
기타 여가활동2 21 27 15 31 36 25
차이(B-A) 전체 남자 여자
필수생활시간 7 9 6
의무생활시간 -118 -124 -109
여가생활시간 110 116 103
표 3-2 성인 기혼 남녀의 평균 생활시간
주) 1. 개인 건강관리, 개인 위생, 외모관리 등
2. 집단게임, 놀이, 컴퓨터, 모바일게임, 개인 취미활동, 유흥 등
자료: 통계청,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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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성인 기혼 남녀의 평균 가사업무시간
자료: 통계청, 연구자가 재구성
다음으로 영유아 양육아를 가진 유모차 이용자가 영유아 자녀를 돌
보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미취학 자녀의 영유아기관의 이
용률과 이에 따른 알아보았다. 영유아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이는 영유아
양육자의 개인 휴식시간7 또는 개인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돌봄 기
관은 어린이집(51/6%)이였으며 그 다음이 유치원(23.4%), 학원(4.3%), 기
타(0.7%), 보내지 않는다(21.1%)로 나타났다. 기관의 미이용 시 영유아
돌봄 시간은 10시간-14시간이 83.5%로 나타나 영유아 양육자의 경우 수
면시간 외 하루의 대부분을 영유아를 돌보는데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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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 유무에 따른 가사업무시간
자료: 통계청, 연구자 재구성
2. 근린생활권 내 유모차 이용 유형
본 조사는 예비조사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예비조사는 본격적인 조
사에 앞서 조사의 방향을 잡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개념과 가설을 설정하
기 위해 실시하는 단계로 예비조사를 통해 영유아 양육자의 유모차 이용
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유모차를 동반한 실외활동의 목적과 빈도수를
알아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조사는 2016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3
일간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유모
차를 동반’한 외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결과 총 116부가
수집되었고 그 중 유효 응답은 104부로 집계되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을 제외한 질문들은 유모차 통행환경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주관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집된 답변들을 공통 요인끼리 묶어 유형화 분
류를 거쳐 재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후 실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독립성을 살펴보
- 38 -
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주
변인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빈도수를 파악하여 두 범주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관계인지 아니면 상호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정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분석의 다양한 분석 기법 중 카이제곱 독립성 검
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은 변인들 간의 실제로 나온 관찰빈도와 기대
빈도 간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통계 기법
이다. 만일 각 변인에 대한 관찰빈도와 기대빈도가 거의 차이가 없다면,
두 변인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관찰빈도가 기대
빈도와 큰 차이를 나타내면, 두 변인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립성 검정이란 요인 사이의 이 독립적인가, 아니면 종속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두 요인이 명목척도이고 검정량이 작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며 변수간의 빈도를 교차표로 작성한 뒤 카이제곱의 유
의확률로 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정한다. 카이제곱의 유의확률이 최소
0.1(유의확률 90%) 이하 일 때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보다 낮을수
록 변수간의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 근린생활권내 유모차 이용자 이용 현황
(1) 응답자 특성
도시 내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활동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대 비율은 30대는 80명(7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는 16명(15.4%), 그 다음이 40대는 8명(7.7%)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주택 거주유형은 아
파트가 69명(66.3%), 연립주택이 22명(24.0%), 단독주택이 10명(9.6%)으
로 나타났다. 1주일 동안의 외출횟수를 조사한 결과 주 1~2회는 29명
(27.2%), 주 3~5회는 40명(42.7%), 주 6~7회는 25명(18.4%)로 집계되었으
- 39 -









남성 0 0.0 1세 ~ 2세 37 35.6
전체 104 100.0 2세 ~ 3세 22 21.2
연
령
20대 16 15.4 3세 ~ 4세 9 8.7
30대 80 76.9 4세 ~５세 3 2.9










아파트 69 66.4 2명 25 24.0
비아파트 35 33.6 3명 이상 6 5.8
전체 104 100.0 전체 104 100.0
표 3-3 응답자 특성
외출횟수 1~2회 3~5회 6~7회 외출하지 않는다 전체
빈도 29 40 25 10 104
비율 27.2 42.7 18.4 11.7 100.0
표 3-4 일주일 내 유모차 동반 외출 횟수
며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10명(11.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
자의 약 90%가 매주 정기적으로 외출을 하며 외출을 하는 집단 중 70%
정도가 이틀에 한번 이상 외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출을 하
지 않는 경우의 이유로는 ‘날씨가 추워서’, ‘유모차를 가지고 외출할 수
없는 도시 환경’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자료: 연구자 자료
(2) 실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영유아 양육자의 외출유형과 유모차 통행환경을 알아보기에 앞서 영
유아 양육자의 외출에 대한 의지나 외출 빈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
외출횟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연령, 거주유형, 자녀 나이, 자녀 수에 따른
주 외출횟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 독립 변수로 설정한 연령, 거주
유형, 자녀 나이, 자녀 수에 따른 차이에 상관없이 영유아 양육자집단에
서 외출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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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구분 연령 거주유형 자녀 나이 자녀 수
 9.813 6.653 12.149 6.988
p값 0.133 0.354 0.434 0.322
유효케이스N 104 104 104 104




1~2회 3~5회 6회~7회 외출하지 않음
양육자
연령
10대 0 0 0 0 0
20대 9 3 3 1 16
30대 19 33 19 9 80
40대 1 4 3 0 8
50대 0 0 0 0 0
총계 29 40 25 10 104




1~2회 3~5회 6회~7회 외출하지 않음
거주유형
아파트 22 25 15 7 69
단독주택 0 4 4 2 10
연립주택 7 11 6 1 25
총계 29 40 25 1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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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3~5회 6회~7회 외출하지 않음
자녀 나이
1세 13 13 5 2 33
2세 9 15 9 4 37
3세 3 9 8 2 22
4세 2 3 3 1 9
5세 2 0 0 1 3
총계 29 40 25 10 104




1~2회 3~5회 6회~7회 외출하지 않음
자녀 수
1명 24 27 14 8 73
2명 5 10 8 2 25
3명 이상 0 3 3 0 6
총계 29 40 25 10 104
(3) 실외활동의 유형과 특징
외출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주관식으로 주어졌고 결과 총 457개의
수집된 답변들은 크게 ‘장소형’과 ‘목적형’으로 나누어졌다. 장소형은 백
화점, 재래시장, 약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함으로써 장소는
명확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외출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목적형의 답변과 같은 경우는 장보기, 여
행, 모임과 같은 답변 유형으로 장소형의 응답에 비해 외출의 목적이 보
다 명확하다는 점이 있으나 실제적인 장소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고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집 주변인지, 보다 많은 이동을 요하는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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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거리 파악과 소요시간을 추측하기가 어려웠다. 장소형의 경우,
영유아 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알아내는데 유의하였고
행동형의 경우 외출의 목적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였다. 457개의 답변들을
목적형과 장소형으로 나눈 뒤 중복의미를 지니는 응답끼리 재분류한 결
과 총 14개의 실외활동 유형이 나왔다.
- 43 -
백화점 놀이터 문화센터 재래시장 친정방문 친구모임
보건소 마트 장보기 병원 도서관 동물원
결혼식 여행 쇼핑 산책 가족행사 등산
공원 종교활동 공연관람 우체국 은행 주민센터
놀이동산 미용실 아울렛 한의원 운동 수족관
키즈카페 어린이집 외식 약국 공원 기타
표 3-6 실외활동의 목적 대한 응답 분류 자료: 연구자
장소형
어린이집 편의점 마트 백화점 아울렛 교회 미용실 서점
은행 우체국 시청 놀이동산 수족관 공원 재래시장 문화센터
키즈카페 카페 도서관 놀이터 미술관 동물원 서울역 등
▼












































쇼핑 친구모임 외식 가족모임 여행 공연관람 산책 운동 등
목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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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실외활동의 목적
자료: 연구자 자료
영유아 양육자의 외출 목적을 분석해 본 결과 개인에 투자하는 시간
보다는 가사업무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해당하는 유형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이 시기의 여성들은 개인을 위한 시간에 투자할
여유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행’, ‘유원지’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응답수는 적지만 유모차를 동반한 실외활동의 유형이 근린
생활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반경범위가 확장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근린생활권내 유모차 이용 목적에 따른 이용 시설
(1) 이용 목적별 자주 이용하는 시설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활동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장보기, 여가 및
놀이, 문화교육을 위한 실외활동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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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실외활동의 유형별,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형별 장소의 선정은 시설
수와 도시계획시설의 분류표에 따른 위계를 참고하여 선정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양육자의 일상생활에서 실외활동 유형별 자주 이용하
는 시설을 파악하여 영유아 양육자에게 필요한 도시 시설은 무엇인지 파
악한다. 시설의 범위는 근린생활권역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지만
영유아 양육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근린생활권에 해당하
는 시설에서부터 중소규모, 대규모 중심의 시설까지 포함하여 근린생활
권에서의 도시 시설의 이용률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 시 유모차를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유모차 이용의 실제 사용률을 파악하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유모차
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유모차를 이용하지
경우의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카이
검정 독립성 분석을 하였다. 이용 시설을 종속변수로 두고 이용횟수, 이
용수단, 이동소요시간을 독립변수로 두어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성립하
는지 살펴보았고 이용시설에 따라 이용 횟수, 이용 수단, 이동소요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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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설문지 문형
항목 세부사항 비고
이용시설


















2. 주 이용 횟수는 몇 번 입니까?
1회, 2회 2회 이하












4. 이동 소요 시간은 얼마입니까?
10분 이내 10분이내
10분 초과 20분 이내
10분초과20분 초과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 47 -
상업시설*이용횟수 주 2회 이하 주 3회 이상 총계
상업시설
재래시장 3 8 11
SSM 14 15 29
대형마트 16 6 22
백화점식품코너 3 1 4









재래시장 7 4 11
SSM 18 11 29
대형마트 2 20 22
백화점식품코너 1 3 4
총계 28 38 66
상업시설*이동소요시간 10분 이내 10분 초과 총계
상업시설
재래시장 7 4 11
SSM 18 11 29
대형마트 9 13 22
백화점식품코너 2 2 4









빈도 11 29 22 4 66
비율 16.7 43.8 33.3 6.1 100.0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보기 시설은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SSM)이었
으며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식품코너,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은 전체 표본의 43.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
였으며 동네중소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경우는 33.3%로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과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비율의 약 80%를 차지
하였다. 이용 횟수는 주 3회를 기준으로 나누어졌으며 동네 중소형 슈퍼
마켓의 경우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형할인마트는 주
2회 이하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은 도착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10분 이내이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
해 대형할인마트는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였으며 유모차
대신 개인 차량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검정을 통한 독립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횟수와 이동소요시
간에 따라 이용하는 상업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린생
활권내 상업시설일수록 주 이용 횟수와 도착까지 걸리는 이동 시간이 짧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모차를 사용에 따른 특정 시설로의 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 이용에 따라서도 자주 이용하는 상업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 및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경우 유
모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모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대형할인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모차를 이
용하는 집단 중 64.3% 이상이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있었고
25%정도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표본
의 89.3%가 근린생활권내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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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17 1 18
어린이도서관박물

















키즈카페 6 12 18
어린이도서관박물

















빈도 37 5 18 7 67
비율 55.2 7.5 26.9 10.4 100.0

















총계 29 38 67
=13.581 p=0.004
문화시설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및 동네
소공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동물원·식물
원·수족관, 키즈카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이 전체
의 55.2%을 차지하였고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26.9를 차지하여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과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하는 비
율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여가시설에서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주 2회 이하로 이용하는 비율이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은 주 2회 이하 이용과 주 3회
이상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동시 유모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
이 놀이터 및 소공원에서 높게 나타났고 기타 시설로의 이동에는 개인차
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도서관·박물관·
미술관과 동물원·식물원·수족관이 근린생활권내 위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며 키즈카페를 제외한 기타 시설에서 유모차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모차를 동반하지 않아도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의 이용시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기띠를 사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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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이용횟수 주 2회 이하 주 3회 이상 총계
교육시설
어린이집 2 37 39
유치원 0 1 1
지역아동센터 3 2 5
사설기관 1 1 2
기타 1 2 3









어린이집 28 17 39
유치원 0 1 1
지역아동센터 3 2 5
사설기관 1 1 2
기타 0 3 3
총계 26 24 50
③ 교육시설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사설기관 기타 전체
빈도수 39 1 5 2 3 50
비율 78.0 2.0 10.0 4.0 6.0 100.0




교육시설*이동소요시간 10분 이내 10분 초과 총계
교육시설
어린이집 29 10 39
유치원 0 1 1
지역아동센터 2 3 5
사설기관 2 0 2
기타 0 3 3
총계 33 17 50
=11.516 p=0.021
가장 많이 보내는 교육 및 보육 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나타났으며 지
역아동센터, 사설기관, 기타, 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전체의
78%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가 10%를 차지하였다. 교육 기관 중
기타 시설에 보낸다는 의견에는 친정집, 교회학교, 키즈카페가 있었다.
카이검정 독립성 분석 결과, 이용 횟수와 이동시간에 따라 자주 이
용하는 교육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을 많이 이용
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 3회 이상 교
육시설을 이용하는 표본 전체의 86%를 차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
용할 경우 이동시간이 1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낮게 나타나 근린생활권
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
이 10분 이내인 경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의 72.0%를 차지한 반
면 유모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5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시
간이 1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28.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유모
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41.2%로 나타났다. 이동수단에 따라 이용하는 교
육기관 시설에는 유모차의 사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모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교육시설기관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모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차량, 기관의 시설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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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상업시설 문화여가시설 교육시설
이용횟수
 7.368 16.855 14.584
p 0.061 0.001 0.006
이동소요시간
 2.712 13.581 11.516
p 0.438 0.004 0.021
이동수단
 17.113 13.441 4.431
p 0.001 0.004 0.351
표 3-11 이용시설별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3. 근린생활권 내 유모차 보행환경에 대한 조사
1) 유모차 이용 시 불편사항
본 조사는 1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유모차 통행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로는 보행환경의 열악함,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일반 건물로의 진입 불편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다. 질문은 주
관식으로 질문되었고 참여자로부터 총 182개의 답변이 나왔다. 답변을
공통요소로 분류한 결과 건축물이용의 불편함(21.98%), 대중교통이용의
불편함(23.63%), 보도환경의 열악함(34.07%), 날씨(1.65%), 유모차 사용
의 불편함(14.84%), 기타(3.85%) 분류로 총 6가지로 나누어졌다. 기타사
항으로는 유모차 보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심 부족, 다른 자녀와 함
께 외출할 시의 자녀를 모두 돌보는 어려움, 아이가 유모차를 타기 싫어





·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올라가기가 힘듦
· 상업시설 진입구의 문턱이 많음
· 자동문이 없어 출입문을 매번 문을 열어야 하는데 유모차
가 있는 경우 한 손으로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대중교통이용
· 저상버스가 아니면 승하차가 힘듦
· 지하철 환승경로가 복잡하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
· 지하철 계단이 너무 많아서 오르내리기가 힘듦
· 지하철 이용시 엘리베이터를 찾기 힘듦
·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미설치
·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와 하차시 급 출발로 인한 안전사
고 위험
보도환경
· 고르지 못한 보도면과 경사로
· 인도 위의 불법주차차량, 각 종 입간판 등이 보행을 방해
·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 횡단보도의 높은 둔턱
· 좁은 인도와 둔턱




·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
유모차 사용
· 상점 내 유모차를 놔둘 곳이 없음
· 짐이 많은 경우 유모차에 수남 공간이 부족
· 유모차 자체가 무거워 휴대하기가 어려움
기타
· 일반인들의 배려 부족
· 다른 자녀와 외출 시 신경이 많이 쓰임
표 3-12 불편한 유모차 보행환경 세부내용
자료: 연구자 자료
2) 유모차 보행환경에 대한 심층면담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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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가졌다. 응답자는 모두 한국에서 유모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현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모차
통행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유모차는 외출을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도시 환경이 이를 뒷받
침해주지 못해서 이동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모차와 함께 많이 이용하
는 아기띠의 경우,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장시간 착용하면 신체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외출을 하는 것을 선호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모차를 이용하기에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
하여 대중교통, 일반인들과의 마찰 등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반버스는 유모차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하철을 주
로 이용하는데 지하철도 유모차 동반 외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을 해요. 도보 시 길을 걸어다니거나 계단을 이용해야 할 때도 난
감하고 인도가 좁으면 다른 보행자들과 함께 걷기가 불편해요.”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도시환경이 아니에요. 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곳 뿐입니다. 백화점
과 마트는 주차장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유아휴게실도 잘 갖추어
져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참가할 수 있고 나중에
마치고 장을 보기도 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나는 될 수
있으면 유모차를 끌고 가능한 모든 곳을 가보자 하는 엄마에요. 하
지만 도시환경은 너무 열악해요.”
“그렇지 않아도 인도폭이 좁은데 인도 위에 입간판이나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유모차 보행이 더 힘들어요. 외출 할 때 아기
띠를 할지 유모차를 끌지 항상 고민해요.”
“미국에서 3년 정도 살다가 몇 달전에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유모차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인도가 좁고 턱이 많아서 쌍둥이 유모차 같은 경우는 정말
밀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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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무서워서 유모차를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식당이나 카페에도 유모차를 파킹할 장소가 없어요.”
또한 유모차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아기띠
를 착용해요. 유모차 전용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자리
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해요.”
“백화점 유모차 전용 엘리베이터는 항상 일반인들로 만원이에
요. 타려면 몇 번을 기다려야 하고 설령 타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스컬레이트는 유모차를 태우
기 위험하고 무빙워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때로는 찾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찾는게 더 힘들어요.”
둘째, 심층면담 결과 앞에서 제기된 유모차 통행환경의 열악함 외에
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크게
주어진 환경에 수긍을 하는 경우와 반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
는 연구참여자들로 나뉘어졌다.
“아직까지 유모차를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모차가) 오히려 불편해요. 자가용이 없으면 거의 유모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문화센터에 가거나 키즈카페, 친구들과 만나
러 갈 때는 아기띠를 사용해요.”
“혼자서 유모차를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없
으면 거의 외출을 할 수 없어요. 웬만한 외출은 남편이 퇴근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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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거나 주말에 해요.”
“유모차를 끌고 멀리 나가게 되면 항상 미리 체크를 해요. 저
상버스가 운행하는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면 지하철에 엘리베이
터가 있는지, 환승연결은 편리한지 등등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해
서 체크를 한 뒤 외출을 해요.”
“유모차는 필수적이에요. 저도 집에만 있는 것 보다는 밖에 나
가서 바람도 쐬고 싶고 커피를 마시며 휴식도 취하고 싶어요. 유모
차 반입이 편리한 카페는 어딘지, 유모차를 끌고 가기 좋은 곳은
어디인지 동네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요.”
셋째, 한편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이 열악한 도시환경은 양육자로 하
여금 무기력한 느낌을 받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외출을 꺼려하게 만든다
는 것이다. 유모차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점들이 양육자가 실외활
동을 함에 있어 방해요인이 되고 실외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양육
자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나는 약자가 되었어요. (유모차를 끌고)계단도 걸을 수
없고 좁은 인도고 걸을 수 없고 작은 단차에도 힘이 들어요. 양육
자에게 있어 실내에서의 고립감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
는데 왜 나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왜 못나가는가에 질
문이 절실해요.”
“복잡한 마트나 백화점에서 유모차를 사용하면 괜히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물론 한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지만).”
“근처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재래시장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를 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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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장을 보기는 힘이 들어서 웬만하면 남편이랑 같이 가요. 산책
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외출을 하게 되고, 또 이
근처는 대학가가 많아서 밤에는 대학생들이 거리에 많이 돌아다녀
요. 그래서 밤에도 외출은 삼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부담이 되요. 버스 안에는 유모차
를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도 않고 또 유모차를 들고 타면 곱지 않
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기사 아저씨들 경우는 그냥 지나
치거나 ‘위험’을 문제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은
계단이 많아서 불편한데 간혹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괜시리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
아서 마음이 불편하고요.“
심층면담에 참가한 연구참가자들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주는 불편
함 외에도 일반인들의 배려심 부족이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을 힘들게 만
든다고 하였다.
“한국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카페를 가는데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좁은 공간에 유모
차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유모차를 끌고 밖에 나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왜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냐며 화를 내더라구
요.”
“캐나다에서 생활 할때는 유모차 때문에 외출이 두려웠던 적
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어서 유모차 끌고 어디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
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모차를 가지고 외출을 하는게 꺼려져
요. 유모차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도 자동차 운전자들은 별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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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유모차 보행환경에도 불구하고 외출은 양육자
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활동과 기분전환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이다. 영유아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양육자는 24시간 옆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외부와의 단절된 생활로 단절감과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
지만 외출을 통해 외부환경과 소통하며 외부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기분 전환이 되고 단순 반복된 신체활동에서 활동적인 신
체활동으로 인해 운동의 효과도 있으며 가사일과 육아일로 잠시 벗어날
수 있어 해방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육아를 하는데 있어 외출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많
이 도움이 되요. 하루 종일 아직 말이 통하지 않는 아기와 단둘이
씨름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증폭되거든요. 같은 또래의 아기를 가진
친구들과 아기를 데리고 함께 만나면 시간도 잘 가고 육아 정보
공유라든지 서로의 힘든 점을 공유하면서 ‘나만 힘든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의 위안도 많이 얻어요. 또한 아기도 집에만 있으
면 엄마만 따라다니거나 보체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새로
운 환경을 탐색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엄마를 한결 자유
롭게 해줘요.”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운동이 필요한데 공원에 나가서 산책이
나 도보를 통해 건강 증진 및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기분전환에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활동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유모차를 이용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3일 이상으로 나타나 이틀에 한
번 이상 외출을 하며 유모차 이용자의 연령별, 거주지, 자녀수, 자녀의
나이에 따른 외출 활동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모차를 이용한 외출의 목적은 가족과 관련된 업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통학 시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장보기와 같은 가사 업무, 보행이
미숙한 자녀의 외출을 도와주기 위해, 또는 어린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모차’라는 수단을 통해 외출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양육자들의 외출 활동은 개인을 위한 업
무보다 가족 구성원의 업무 보조, 가족행사, 또는 여가생활을 위한 외출
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이 많았다. 비록 양
육자 개인의 업무를 위한 외출은 아니었지만 영유아 양육자들은 외출을
통해
그렇다면 전업주부들에게 있어 외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첫째, 일상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이들에게 집은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일’을 하는 공간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외부환경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집 내부에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11) 둘째,
외출을 가사와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지침 심신을 달랠 수 있으며 보행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한국보다 일찍
이 유모차를 사용해왔던 영국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가지는 것이 1880년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에 육아
를 담당하는 여성들의 즐거움이자 건강한 생활방식의 필수요소로 받아
11) 이는 타임아웃(Time-out)이라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타임아웃이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기회로부터 벗어나거나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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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졌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외부환경으로의 활동 욕구를 자극시켜 유
모차의 보급을 확대시켰다는 문헌이 있다.12) 또한 출산 후 여성의 정기
적인 외출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양육자 스스
로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Currie
& Devellin, 2009).13)
외출이 영유아 양육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외출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인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2) http://www.victoriana.com/antiquetoys/antique-baby-carriage.html
13) 출산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Pram Walk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
기적인 외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결과 참여자의 90%가 산후우울증이 완화되었고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며 참가





그림 10. 이촌1동 항공사진
조사대상지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으로 2017년 1월 기준으로 면적
2.86㎢, 10,43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다. 단독주택지가 없는 공
동주택지역으로 아파트단지에 의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주변 지
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북쪽으로 남산, 용산가족공원 경의중앙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 한강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역, 시청, 종로, 여의도, 강남과 지
리적으로 가까우며 교통시설도 우수하여 수도권 전철 4호선과 경의중앙
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 외곽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하지만 동서방향으




인구 29,002 247,909/16 10,297,138
세대수 10,001 107,512/16 4,189,948
만 0-4 세 인구 1,493 9,085/16 379,533/423
30대 인구 1,804 21,314/16 845,902/16
40대 인구 2,475 21,222/16 842,547/423
평균연령 40.5 42.7 41.0
표 4-1 이촌1동 인구현황
이촌1동은 용산구에 속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연령이 40.5세
로 젊은 편에 속하며 평균 연령이 41세인 서울시 전체의 평균연령과 비
교해도 젊은 편으로 나왔다. 또한 만 0~4세의 인구도 용산구의 다른 지
역에 비해 높아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중앙에는 폭 25m, 길이 1.7km의 5차선 도로가 있고 중앙도로에 설
치된 횡단보도는 총 14개이다. 격자형의 도로체계로 인해 교차로가 많으
며 중앙도로로부터 연결되는 집산도로는 22개이다. 중앙 도로를 중심으
로 양 가로에 1~3층의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상업시설을 따라 보행
도로가 정비되어 노선상가형의 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노선 상가
형 가로를 따라 들어선 상업시설은 식료품, 커피, 베이커리, 음식점, 의
류, 문구점 등을 포함하여 은행, 금융시설 등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상가
시설 외에도 보행가로 위에 노점 상인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 보
행가로에서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소공원이 9개, 초등학교로 이어지
는 입구가 있다. 이촌1동의 아동보육시설은 총 15개로 나타났으며 국공
립 1개, 민간 2개, 일반 가정에서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이 13개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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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소 시설 개소
아동보육시설 15 박물관 1
의료기관 48 어린이박물관 1




아파트 9,500 시민공원 1
연립주택 19 유치원 2
다세대주택 11 어린이집 13
단독주택 - 초등학교 1
전통시장 1 중학교 1
중소규모슈퍼마켓 4 고등학교 1
표 4-2 이촌1동 시설현황
자료: 통계청, 용산구 통계연보 취합(검색일 2016년)
2) 근린생활권 형성 과정
(1) 조선후기 ~ 1950년대
이 지역은 조선말까지도 모래벌판이었다. 여름에는 물이 차고 하천
주변의 범람원은 배수가 불량하여 홍수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기도 하였
으며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마을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안쪽으로 옮겨와 살았기
때문에 이촌동(移村洞)이라고 불려졌으며 이후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이
촌동(二村洞)으로 바뀌었다.
1950년대 이 지역은 한강에 제방이 쌓이고 택지개발이 시작되기 전
까지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보다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던 장소로
이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백사장에서 경마대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선거철에는 선거유세장이 열려 수십만의 인파가 몰리기도 하였다. 여름
철에는 시민들이 백사장에서 휴양을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강의 표면이
얼어 스케이트를 타던 장소였다. 사람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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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고 당시 이 지역에는 난민들이 천막을 짓고 살고 있었다. 당시 경향
신문(1957년 7월 27일 기사)의 기사에 의하면 830세대, 4240명이 살고
있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 전쟁을 피해 이북에서 피난을
왔던 사람들이 주요 인구를 이루고 있었다. 이용 가능한 교육 시설로는
직업소년학교와 야학, 서빙고 지역의 초등학교가 있었으나 200여명의 취
학아동 중 불과 5명만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동민은
가문맹이었다고 한다.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이나 약방은 전혀 없었
으며 연희대학교(현재 연세대학교) 의학과 학생들이 와서 의료봉사를 하
였다는 기록이 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들은 라디오와 같은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신문이 구독되고는 있었으나 그 부수가 매우
작아서 문화적으로도 주변지역과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림 4-2 1950년대 이촌동 판자촌
자료: 1957년 7월 27일 경향신문
(2) 1960년대 ~ 1980년대
1967년 한강종합개발이 착수되었다. 당시 서울은 한강의 수변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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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도시화의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
편으로 시가지 확산을 위한 토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습지와 농
경지가 택지로 이용하는 것은 흔한 방법이었다(김동실, 2008). 김현옥 당
시 서울시장은 한강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거중심의 생활권을 목
표로 하였으며 한강개발의 5가지 방침중의 하나로 한강의 도시 중심지
생활권화와 강변시가지 건설, 고층아파트의 건립을 들었다(이지혜, 2010).
한강개발계획에 따라 한강에 제방을 축조하고 축조된 제방으로 인해 터
돋음, 배수시설 등이 설치되면서 범람원은 농경지로 이용되었고 저습지
와 농경지는 택지로 이용되었다(김동실, 2008:2; 이지혜 2014:69 재인용).
그림 4-3 공유수면매립 전과 후의 동부이촌동
자료: 김진희,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2011, 91p.p.
한강종합개발로 건설된 강변도로와 동부이촌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한국 최초의 아
파트 단지군으로 아파트 단지의 효시가 되었으며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배치된 계획주거단지였다14). 매립은 수자원공사에 의해 진행되었
고 준공된 면적은 처음에 면허 받은 면적보다 1만 8,877여평이 더 늘어
난 12만 1,827평이었다. 택지가 반쯤 조성되었을 때 먼저 북쪽의 택지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매각되었고 이 자리에 공무원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14) 근린주구 개념을 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아파트가 준공될 때 함
께 준공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시설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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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후 남쪽의 택지는 주택공사가 매입하여 한강맨션과 그 서쪽에
외국인 아파트를 건립하였다15). 이렇게 수자원 공사에 의해서 조성된 공
유수면 매립지에는 공무원아파트단지(1968), 한강맨션아파트단지(1970
년), 외인아파트단지(1970년)이 들어섰다. 또한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남·여중학교, 중심상가, 우체국·은행·동사무소 등을 중심지구에 배치하여
이른바 근린주구 개방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또한 불완전하기는 했
지만 Cul-desac 시스템과 같은 보차분리 등 새로운 기법도 도입하였
다16).
15) 손정목,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단계: 한강개발(하)”, 국토 117pp. 
16) 손정목, 한국 아파트 70년의 역사, 11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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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970년대 이촌1동 단지 배치도
자료: 대한주택공사 20년사
그림 4-4. 1970년 이촌1동 단지 항공사진
자료: 대한주택공사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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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시행사 아파트명 가구분





주택공사 민영아파트 22동 748가구분
정안상사(주) 리버뷰아파트 1동 55가구분
72년 주택은행 복지아파트 10동 290가구분
73년
삼익주택(주) 타워맨션아파트 1동 60가구분





정우개발(주) 장미맨션아파트 1동 64가구분
한양주택(주) 코스모스맨션아파트 1동 30가구분
라이프주택(주) 미주맨션아파트 2동 70가구분
삼익주택(주) 왕궁맨션아파트 5동 250가구분
76년
삼익주택(주) 청탑아파트 1동 40가구분
한양주택(주) 수정아파트 1동 83가구분
77년 삼익주택(주) 반도아파트 2동 192가구분
표 4-3 이촌1동 아파트 단지계획 순서
수자원공사에 의해 조성된 매립지에 남아있는 땅에는 또 다른 아파
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1971년 이후 이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단
지는 다음과 같다.
자료: 손정목,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단계, 한강개발(하)’
동부이촌동의 계획은 당시 김현욱 서울시장의 한강개발의 지침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도시적 차원에서 도시기능 혹은 도시형태에 중점을 둔
계획보다는 일단의 주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계획이 이루어
졌다.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면서 각각의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 놀이터
를 1개소씩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터 외에도 수영장, 정구장 등의 공공시
설을 배치하였고 학교, 상가 등의 시설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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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설의 계획과 커뮤니티 시설의 계획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생활권
중심을 형성하는 설계가 되었다(김진희, 2011 편집인용). 주거기능을 담
당하는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함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함께
계획하였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한꺼번에 함께 들
어선 것은 아니었고 교육 시설, 병원, 도로, 대중 교통 시설 등은 차후에
들어섰다17).
(3) 1990년대 이후
이촌1동은 설계 초기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사치를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반면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이
미지를 중산층의 주거형태라는 인식을 심게 만들었으며 이후의 반포지
구, 잠실지구, 압구정지구 등 한강 주변의 아파트 단지 설계의 모델이
되었다. 1970년대 건설된 이촌1동의 아파트들은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주택재건축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0년 이후로 재건축이 완공된 아파트들도 있으며 현재 용산구의 주택
재건축 구역 12개 중 6지역이 이촌동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4-6 이촌1동 주택재건축 대상 아파트 현황
자료: 용산구청 홈페이지
17)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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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촌1동
사진설명: (위) 1970년대 이촌1동 항공사진
(아래) 2015년 이촌1동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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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의 유모차 보행환경에 대한 조사
1)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 특징
앞 절에서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활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
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특징은 일주일 3회 이상의 실외 보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행활동의 목적은 장보기, 여가생활, 영유아 보육시설 방문
있었으며 각 보행활동의 목적별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동네 중소규모 슈
퍼마켓,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집으로 나타났다. 이동소요 시간은 10분
내외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동 수단으로는 유모차를 기본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빈도에는 차이가 있
었다.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환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촌동에서 유모차
이용자를 관찰하면서 보았던 일반인과 구별되는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 특징
유모차의 디자인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2인용 유모차, 짐을 걸 수
있는 기능성 유모차, 자녀를 눕혀서 이동할 수 있는 디럭스형 등 유모차
의 크기와 부피도 다양해졌다. 유모차를 이용할 경우, 보행면적의 점유는
폭 보다는 길이를 더 많이 차지한다.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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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폭은 70~80cm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경우보다는 작고
일반 보행자들보다는 크다. 하지만 유모차의 경우 보행폭 보다는 길이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또한 짐이 많다는 것은 영유아와 함께 외출을
하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필수품과 준비물이 많기 때문인데 짐이 많으면
보행가로에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계단과 같은 단차가 있는 곳에서의 보
행 시 짐이 끌리게 되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 보행도로에서의 보행 외의 활동
유모차 이용자는 다른 보행을 하는 보행자들과 비교할 때 짐이 많으
며 보행 뿐 만이 아니라 보행을 하면서 간간이 보행활동을 멈추고 다른
활동을 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주변 환경의 온도, 소음, 흔들림 등에 예
민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유모차 안의 영유아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 즉시유모차를 멈춰 세우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촌동의 경우, 보행폭이 넓었기 때문에 보행
활동을 갑자기 멈추는 행위가 다른 보행자에게 큰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보행도로가 좁은 곳에서는 보행자간의 충돌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형의 길게 늘어선 보행가로에는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없었다. 아이들이 항상 유모차만 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유모차에서 내려서 잠시 걷는 연습
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몇몇의 유모차 보행자를 관찰한 결과 보행로에
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공간이 부재하여 보행활동을 하다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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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
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
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
표 4-4 보행도로 폭 관련 법령
중간에 멈춰서서 아이의 신체 반응을 살피거나 아이를 잠시 유모차에서
내려 쉬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보행자간의 충돌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보행로에서 이어진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 휴식을 취
하는 경우를 목격하였다.
2) 보도환경
◾ 중앙 보행도로의 보도환경
한국에서 보도폭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보도폭은 2m이상으
로 명시하고 있다. 단지 내 중앙보행도로는 2009년에 실시된 도로정비사
업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확장되었고 보도의 재질은 우레탄과 점토 벽돌
로 바뀌면서 보도의 평탄성도 개선되었다. 단지 중앙의 보행가로는 유모
차 2대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보행의 폭이 넓었으며 보도의 평
탄성도 우수하여 비교적 편리한 보행도로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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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
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보도의 최소 유효폭은 2,0미터를 확보하
도록 하며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
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활 수 있다.
서울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2009)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2m이상 너비를 확
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 보도의 표면
보도의 포장은 자연 상태의 보도를 정비하여 도로 위의 이동을 편리
하고 쾌적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보도의 표면 상태는 보행활동에도 영
향을 미치지만 가로의 미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도의 포장 재질은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동시에 경제성, 투·배수성, 경관적 측면
등 다양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이촌1동에서 자주 발견되는 보도의 포
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포장 재질은 점토 벽돌이다. 점
토 벽돌의 경우 평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압축강도가 약해서
보도 밑의 지반이 약하거나 고르지 못할 경우 균열이 생기거나 모서리의
깨짐과 같은 파손이 쉽게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 중앙의 이촌로
가 2009년에 정비되면서 보도의 재질이 우레탄으로 바뀌었는데 우레탄의
경우 착색이 가능하여 주변과의 경관에 맞추어 색깔을 입힐 수 있으며
기존의 도로면 위에 덧씌울 수 있어 정비 과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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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포장 재질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벗겨
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도의 재질이 바뀜으로 인한 보행
활동의 불편함이다.
◾ 보도의 평탄성 – 보도 표면의 파손
보도를 포장하는 경우 타일사이의 이음새의 경우, 이음새의 틈은 그
간격이 목발이나 신발의 굽 또는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1cm 이하가 되
어야 한다18). 이음새 뿐 만이 아니라 맨홀, 빗물받이 등등의 보행가로 중
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이음새 부분도 이와 같은 방침을 따라야 한다.
중앙보행도로는 비교적 보행환경이 양호하였지만 중앙도로를 벗어나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집산도로 곳곳은 보도 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있
었다. 보도면이 평탄치 않은 경우에는 보도가 파손된 부분 사이에 유모
차의 바퀴가 빠질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수도 있으며 갑작
스런 보도의 꺼짐으로 인해 유모차가 흔들리면 유모차 안의 영유아의 신
체 흔들림의 원인이 된다. 단지 내의 보행가로에서 쉽게 발견되는 포장
재료는 점토 벽돌로 만들어진 재료인데 색상이 자연스럽고 평탄성이 우
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도가 부족하여 보도 아래의 지반이 불안정하
거나 불규칙하게 돌출된 경우 균열이 일어나며 모서리의 깨짐과 같은 파
손이 쉽게 일어난다.
18) 건설교통부(20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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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의 평탄성 – 수직 단차 및 기울기
보행도로는 보행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비되어야 한
다. 보도의 평탄성이란 보도 사이의 틈이나 요철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보도의 수평적 정비가 기울임없이 정비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표면의 평탄성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움직임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는 과도한 수직 단차와 기울기, 틈이나 요철과 같은 부분 등이
있는데 유모차와 같은 바퀴로 이동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경우
에는 일반인들보다 체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 조그만 단차와
기울기라 하더라도 보행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수직 단차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녹지나 식수대, 측대 등을 설치하며 보행폭이 여유롭지 않다면 연석을
설치하게 된다. 연석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인접하는 부분에 경계를 주
기 위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직단차가 생기게 함으로써 자동차
가 보행도로로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가시적으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도록 인지시
키는 역할도 한다. 연석의 높이는 설치되는 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주행속
도에 따라 구분되며 평균적인 높이는 15cm이다.
① 수직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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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경우 교차로가 많아 횡단보도가 많이 발견되었다. 횡당보
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보행자가
차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연석을 부분적으로
낮추어 완한만 기울기로 연결하는 턱낮춤 시설을 설치한다. 단차는 2mm
에서 최대 10cm까지 다양하며 작은 단차에도 불구하고 바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보행자에게는 심리적·신체적으로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② 기울기
보도의 기울기는 보행 자세와 속도, 신체 부담도 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적절하게 정비되지 않은 경사도에서 유모차 이용
자들은 손목에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며 경사도가 크면 오를 때보다 내
려갈 때 가속도가 붙어 유모차를 끄는 사용자들은 불편을 느끼고 손목에
무리를 느끼게 되고 충돌이나 전복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기울
기는 횡단경사와 종단경사로 나눌 수 있는데 횡단경사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보행자를 중심으로 좌우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종단경사
는 보행자의 보행 방향으로 경사진 것을 의미한다. 횡단경사의 경우 한
쪽 다리와 발에 체중이 모이게 되어 발목, 골반, 어깨 등이 비틀어지게
되며 종단경사의 경우 이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울기이며 같은 경




보행환경을 논의함에 있어 보행환경의 물리적 환경 또는 보행자의
신체적 조건 뿐 만이 아니라 보행자가 보행을 하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는 외출을 할 경우
에는 주변의 환경에 보다 예민해지게 된다. 이 지역은 격자형 도로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차로의 수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유모차를 포함하
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보행자들은 자동차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지역에는 곳곳에 학교와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이 있어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자들
은 자동차와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하였다. 단지 내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언제 어느 방향에서 마주치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모차 보행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저녁에는 단지 내에 가로등이 켜
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통행에 있어 시각적인 제한과 함께 안전의 문제
가 있었다.
3) 보행의 연결성 및 연계성
보행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선진 도시에서는 보행의 연결성 및 연계
성에 초점을 두고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보행활동의 연결성
및 연계성은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미국의 경우, ‘미
국장애인법(ADA)’에서는 ‘이동 경로상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이동 경로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법제화 하였으며 캐나다의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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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프리 디자인 가이드‘에서는 이동성 증진 시설을 외부 보행로에서부터
건물 내부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경로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의 경우 보행의 연결성 및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보행전반
의 안전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오성훈 외, 2015). 한국의 경우에도 보행
약자의 이동증진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보도의 평탄면, 낮춤턱 설치, 음
향신호기, 점자블록에 대한 설계지침의 제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와 보행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설계(Barrier-Free Design)와 범용
디자인(Universial Design), 포용하는 설계(Inclusive Design)과 같은 디
자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보
행의 이동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적절하지 않은 정비 환경
이 지역은 평지이지만 곳곳에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보도환경으
로 인해 단차 또는 경사면이 생긴 곳이 있다. 수직 단차가 생기는 부분
에서는 이동을 돕기 위해 보조 시설물이 설치되지만 적절하게 정비가 되
지 않아 오히려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
었다. 정비한 도로의 폭이 너무 좁아서 유모차의 바퀴사이의 폭을 수용
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는 낮춤턱을 한 뱡향으로 정비하지 않고 서로 다
른 방향으로 정비하여 보행의 경로를 한방향의 선형이 아닌 우회하도록
정비를 한 경우, 경사도의 각을 크게 잡아서 보행 시 손목에 무리가 가
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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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 이외에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행의 흐름이 끊
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은 교차로와 이면도로, 보차혼용도로에서의 자
동차와의 마주침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보행환경도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조명
이 설치되어 있진 않거나 유모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흡연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경우도 이에 속한다.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인·중앙선이 지
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엘
리베이터 주변에 흡연 장소가 있어 영유아 자녀와 함께 동반하기에 건강
하지 않은 장소이다.
4) 건물 및 주민 서비스 시설로의 접근성
예비조사에서 영유아 자녀를 가진 유모차 이용자들은 장보기, 놀이
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행 활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이촌종합시장(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중소규모의 슈퍼마켓이
있으며 아파트 단지로 인해 놀이터가 각각 단지 내 1개소씩 설치되어 있
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13개가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13개가 어
린이집이다. 기타 시설로는 근처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으며 국립중앙박
물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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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 종합시장
이촌 종합시장은 노후화된 시장의 시설의 현대화 정비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쇼핑 환경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이 용이할 수 있
도록 보행환경을 정비하였다. 먼저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고 장식적인 형태를 띠는 시설물의 형태는 최소화
하며 시각적·심리적·개방감 확보를 통해 보행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행
환경의 경관도 정비하였다. 또한 기존의 편개형 아케이드를 지붕으로 덮
인 아케이드로 바꾸어 햇빛, 비 또는 눈 등을 피하여 보행할 수 있는 공
간으로 바꾸었다.
◾ 기타 상업시설로의 접근성
이 지역의 상업시설 진입로는 경사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누
어져 있으며 경사로가 있는 상점은 카페, 베이커리, 식료품점, 슈퍼마켓
과 같은 장소였다. 카페, 베이커리, 슈퍼마켓과 같은 상점은 램프를 설치
하여 유모차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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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유모차 반입이 가능한 장소와 이용하기 편한 시간대에 대한 정보
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중앙 보도를 중심으로 도로 양측에 1~2층의
상업시설이 입지하여 있다. 하지만 시설 내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
1층에 유모차를 놔둔 뒤 자녀를 유모차에서 내리게 한 후 자녀를 안고 2
층 시설로 진입하여야 했다. 편의점과 같은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약국과 같은 위기 상황 시에 접근의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에서도 상점 입구에 단차가 있어 유모차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
가되었다.
◾ 놀이터 및 영유아 보육시설, 기타 문화여가시설로의 접근성
놀이터의 진입로에도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방
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놀이터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노인,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임을 고려할 때 놀이터와 같은 장소로의 진입은 가장 쉬워야 한다. 하지
만 놀이터의 진입로 앞에 주차되어진 차량, 놀이터 입구의 계단은 보행
자의 보행활동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박물관의 경우 많은 유모차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출입구의 문이 손으로 개폐를 하는 수동식 문을 설치하여 두 손이 자
유롭지 않은 유모차 이용자의 경우 건물로의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었으
며 출입문 문의 넓이도 좀 더 넓게 보완이 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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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촌1동 지역은 공동주택으로만 지어진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밀집
지역에 비해 도로의 정비와 기타 서비스 시설의 계획이 잘 갖추어진 지
역이다. 단지 내에 대형할인마트는 없지만 곳곳에 중소규모의 슈퍼마켓
이 자리하고 있으며 음식점, 의류점, 카페, 식료품점, 약국 등 얼마든지
필요한 식재료와 생활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 어
린이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 박물관, 한강공원
과도 근접해 있어 문화여가시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거지역이다. 위
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과 경인·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이촌1동 지역은 단지의 중앙 가로인 이촌로의 2009년 도로정비사업
이 실시된 이후 보도의 폭이 확장되었으며 도로의 평탄면도 개선되었다.
일반인의 보행활동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지역이었지만 이촌로 역
시 여전히 단차가 존재하였으며 가장 많은 상업시설들이 입지해 있는 이
촌로에서의 상업시설 진입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도로를 벗어
난 단지 내 도로에서는 좁은 폭, 평탄히 못한 보도면, 안전하지 못한 보
행환경으로 인해 유모차 이용자를 포함하여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타
보행약자의 보행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
다. 특히 놀이터, 어린이 소공원과 같은 영유아를 동반하여 가장 자주 이
용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시설의 진입로는 계단을 없애거나 경사도를 낮
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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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을 강구하고자 그 동안 도시 공간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의 입장에서 도
시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린생활권내에서 영유아 양육자들이 유모
차를 사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실외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보행’을 중심으로, 영유아 양육자들의
외출 시 필수적인 유모차를 중심으로 유모차의 보행환경에 대해 살펴보
았다.
연구 질문은 첫째, 영유아 양육자에게 실외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 둘째, 유모차를 동반하여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 활동의 유형과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인가? 셋째, 영유아 양육자와 동반 외출시 필수적
인 유모차는 도시 환경에서 이용하는데 편리한가? 이다.
첫째, 영유아 양육자들의 실외활동에 대한 의지를 조사한 결과 영유
아 양육자는 실외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실내에
서의 한정된 생활과 제한된 생활반경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시간 실내에서 보내는 영유아 양육자에게 외부환경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심리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외부활
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기회도 증가하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
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시기의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활동은 개인에게 투자하기 위
한 시간보다는 장보기, 자녀의 등원, 가계업무 등과 같은 가사업무 형태
의 실외 활동이 많았다. 영유아 양육자들의 실외활동은 개인을 위한 실
외활동보다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지
는 실외활동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실외활동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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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로 살펴보면 장보기와 같은 일상 소비활동에서는 동네 중소규모의
슈퍼마켓,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였고 문화여가활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을 이용하였으며 교육활동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셋째,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은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한 목적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양육자들은 유모차를 동반한 실외 보행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정서적 위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양육자 스스로의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모차를 동반한 여행, 조깅, 운동, 시위 참여, 친구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영유아 양육자들은 외출 시 동
반해야할 유모차의 이용 시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보행활동의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평탄하지 않은 보도면과 좁은
보행가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시설로의 접근성도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조사지역인 이촌1동은 단독주택이 없는 공동주택으로만 조성된 주거
지역이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비해 계획 당시부터 놀이
터, 보행도로, 조경환경, 대중 교통 시설 등 주거서비스 환경이 양호한
편이지만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도시의 주거지역이 지속적으
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 계획되는 주거
지역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통계자료와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하여 영유아 양육자
집단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지만 자료에 수집된 표본들이 일관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나의 일반적인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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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표본수가 적어서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
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활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면 보다 많은 표본자료와 체졔
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근린생활권내에서 영유아 양육자 개인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린생활권내에서의 외출시 자주 방문하
는 시설로는 어린이집, 놀이터, 동네 슈퍼마켓으로 나타났지만 영유아 양
육자와의 면담에서 영유아 양육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는 주로 백화점과 같은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이거
나 카페, 찻집과 같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 또는 친정집
이였다. 영유아 양육자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는 극히 제한적
이거나 근린생활권내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양육자의 실외활동의 저해요인을 근린
생활권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유모차를 동반한 실외활동의 반경 범위가
근린주거에서뿐만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중교통의
이용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버스의 경우 버스 승하차의 큰
걸림돌이 되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시급하며 지하철은 오랜
환승 연결 통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역, 좁은 엘리
베이터 공간, 승강장 사이의 넓은 틈으로 인한 유모차 바퀴의 빠지는 안
전 사고 등 여전히 유모차를 이용하기에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있어 실외활동의 의미를 되
짚어보고 실외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활동이자 이동수단인 보행활동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앞으로 유모차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신체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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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Walking Environment in
Neighborhood Area
focused on Baby Stroller user
Koo, Minji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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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and	 culture	 of	 the	 population	 group	 which	comprises	 urban	 space	 are	 becoming	 multidimensional	 as	 the	society	 and	 economy	 are	 being	 divided	 into	 small	 segments.	 Thu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urrounding	urban	 space	 are	 getting	 much	 more	 complicated.	 Generally,	 urban	space	 itself	 implies	 a	 public	 meaning	 and	 is	 considered	 to	 be	 a	space	 which	 everybody	 can	 use	 but	 inequality	 arises	 when	 it	comes	 to	 the	 use	 of	 urban	 space	 and	 the	 discussion	 regarding	this	 matter	 is	 under	 active	 progress.	 In	 this	 l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using	 urban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oup	 that	 had	been	 excluded	 in	 the	 discussion	 on	 urban	 space	 and	 to	 org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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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s	 of	 problems.The	 study	 subjects	 were	 those	 who	 were	 fostering	 infant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environment	 of	 moving	stroller	 in	 the	 sense	 that	 the	 households	 with	 infants	 must	 be	able	 to	 go	 outside	 with	 a	 stroller.	 Even	 though	 outdoor	 activities	along	 with	 children	 are	 increas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	 where	 parenting	 efforts	 and	 leisure	 activities	 can	be	 done	 at	 the	 same	 time	 outside,	 a	 number	 of	 those	 who	 are	rearing	 infants	 are	 expressing	 complaints	 with	 regard	 to	 ‘the	environment	 of	 moving	 stroller’	 –	 an	 essential	 means	 of	movement	 –	 since	 the	 social	 bond	 of	 sympathy	 and	 physical	environment	 toward	 the	 guardians	 who	 are	 accompanying	 infants	and	 strollers	 are	 not	 adequately	 supporting	 the	 protectors.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re	 are	 quite	 many	 infant	 fosterers	who	 do	 outdoor	 activities	 in	 daily	 life	 and	 a	 majority	 of	 them	went	 outside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and	 the	 activities	were	 frequently	 done	 within	 the	 neighborhood.	 For	 them,	 going	outside	 had	 a	 significant	 meaning.	 They	 resolved	 stress	 from	household	 chores	 and	 took	 part	 in	 physical	 activities	 by	 going	 out	and	 outdoor	 activities	 allowed	 them	 to	 escape	 from	 the	 sense	 of	isolation	 which	 arises	 from	 staying	 indoors	 and	 gave	 them	 a	sense	 of	 comfort.	 However,	 additional	 stress	 arose	 from	 the	 poor	urban	 environment	 of	 not	 being	 equipped	 with	 satisfactory	stroller	 walking	 environment.The	 following	 are	 the	 difficulties	 arising	 from	 walking	 with	 a	stroller	 outside:	 uneven	 sidewalks,	 sluggish	 raised	 spots,	in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thoughtfulness	 from	 the	 public.	 Due	 to	 the	 inconvenience	 of	going	 outside	 with	 a	 stroller,	 infant	 fosterers	 felt	 uncomfortable	with	 regard	 to	 outdoor	 activities,	 they	 increasingly	 chose	 to	 use	their	 own	 vehicle	 in	 spite	 of	 short	 moving	 distanc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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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venient	 outdoor	 environment	 aggravate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research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conducted	 in	 2009,	 a	 number	 of	 safety	 accidents	 occurred	 in	 the	past	 due	 to	 the	 poor	 quality	 of	 strollers.	 However,	 as	 the	 number	of	 outdoor	 activities	 accompanied	 with	 a	 stroller	 increased	recently,	 the	 safety	 accidents	 such	 as	 falling	 and	 hurting	 oneself	and	 collisions	 are	 increasing.Even	 though	 outdoor	 activities	 are	 the	 will	 of	 infant	 breeder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and	 have	 the	 positive	 effect	 for	both	 infants	 and	 their	 guardians,	 the	 efforts	 to	 enhance	 the	environment	 of	 moving	 stroller	 are	 necessary	 in	 Korea	 since	 the	infants	 and	 their	 protectors	 are	 not	 being	 able	 to	 actively	 enjoy	outdoor	 activities.
Keywords: walking environment, baby stroller, neighborhood area
